소개만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500자 

20 여 년 전, 파리를 방문 하면서 파리대성당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중세 고딕양식으로 지은 성당을 처음 만나면서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고딕성당 순례를 나섰습니다. 오랜 순례 하면서 고딕성당의 건축과 예술, 그리고 건축예술에 담긴 종교적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고딕건축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한국의 여러 모임에서 고딕건축을 소개 했습니다. 이제 출판을 준비하면서 주요 고딕성당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고딕성당을 연재 하면서 21 세기 디지털 시대 가운데 묻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건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연재를 읽고 어느 구독자 한 분이 “ 정말, 고딕성당을 찾아가 보고 싶구나’ 해서 성당을 찾아 나선다면 이 연재는 대박! 입니다. 

